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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섭리의 가정국들아!
내 말을 들어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너희 가정국들에게 내가 부탁하노라.
선배 가정국, 5기, 7기 다 내 말 듣고 행해다오.
너희 가정국은 내가 너희 선생 통해 섭리에서 기르고 키워온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키웠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럼 심정으로 너
희를 그동안 보아왔느니라. 그런데 그런 내 심정을 너희들이 왜 그리도 몰라주느냐. 내가 너무 안타깝구
나.
안타까와서 못 보겠구나.
아직도 나와 일체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
로 마음이 안맞아하고 살고 있으니 내가 너무 안타깝구나. 왜 그리들 살고 있느냐. 아이가 있는 가정은 너
희의 그 불화가 아이에게 가는 것을 모르느냐. 잘하는 가정국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이 
많아서 내가 얘기하노라.
제발 이제는 철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이냐.
가정국들아!
너희가 내 하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창조 목적의 뜻을 진정 이루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축복식만 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로다.
사는 것이 문제로다.
섭리에서 모범이 되어 살아다오.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야 민족, 세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거는 소망과 기대가 있노라.
그러니 너희가 먼저 섭리에서 솔선수범 하여라.
너희들 보고 다른 부서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살아다오.
너희를 보고 정말 창조 목적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살아다오.
아직도 부부끼리도 하나되지 않고 나와도 하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두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이켜
다오.
내가 그동안 너희의 수고를 아노니 모든 죄를 용서하겠노라.
제발 가정국이 본을 보여다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부부끼리도 진정 사랑해서 하나되어라.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축복식을 해놓고 이제와서는 서로 관심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이 
보이느냐.
너희가 원해서 고른 짝들을 왜들 그리 대하느냐?
자신들의 신부, 신랑들이니 아끼고 사랑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육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겠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아라.
상대가 달리 보일 것이다.
그래 놓고서 어찌 나의 재림을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절대 맞이할 수 없노라.
보이는 짝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진정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역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대도 하나되지 않고 서로 마음 맞지 않아 사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 절대 나를 맞이할 수 없도다.
이제 서로 하나되어야 한다.
부부일체가 되어야 한다.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를 봐라봐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만 한숨쉬지 말고 진
정 너희들이 하늘 앞에 할 일을 해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신앙 축복 받아야 물질 축복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정 깨달아라. 아직도 육적으로만 사는 자들,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제발 첫사
랑을 회복하여라.
섭리 연륜만 자랑하지 말고 오래된 만큼 모범을 보여다오.
내가 사랑하니 지적하노라.
너희 모두가 이런 것을 고치기를 바란다.
더 달라지는 가정국이 되기를 바란다.
선배 가정국들이 후배 가정국들을 챙기고 이끌어 주어라.
서로 하나되어 살아야 한다.
어려운 것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관심을 가져주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빈부의 차이 따지지 말고 골고루 잘해주어라. 제발 부탁하노라. 이제 너희에게 나 예수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내가 가기 전에 어서 빨리 고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맞이할 수 있도
다. 사랑하니 말해주는 것이로다. 모두 잘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


